
담화문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놓습니다.

요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요트인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협회장의 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협회에 남아계신 우리 임직원 및 위원님들의 역량으로 능히 헤쳐 

나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일부 대회가 취소되었지만 우리협회는 

예정된 대부분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경기단체로서의 존재감

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이

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된 많은 규정위반 사항들과 협회 창립 이래 

첫 사례로 기록될 국가대표선수들의 회장 면담 요청 등, 이들 사안들

을 해결하다 보니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진정, 고발 및 고소 건들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모든 건을 승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

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가슴에 묻어두겠습니다.



취임 전 저는 우리협회가 당당하고 정의로우며 자랑스럽기를 항상  

바래왔으나 언제나 현실은 부끄러웠고 자괴감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해 우리 임직원 및 위원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날 협회를 자기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이 있었던 반면에 자기를 희생하며 협회를 위해 일편단심으로 헌신하

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40년 요트인생에서 처음으로 요트인인 것이  

당당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임직원 및 위원 여러분들께 이 글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요트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바다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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